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ABS, 이제는 정말 끝장인가?
Benzene 및 Propylene 가격상승 … 9월 가격인상 힘들어

국내 ABS 생산기업들이 원재료인 SM(Styrene Monomer)과 AN(Acrylonitrile)의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

고 있다.

국내 ABS 생산기업들은 적정 내수가격이 135만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ABS 시장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

것으로 알려졌다.

ABS의 원료인 SM은 일본의 Benzene 트러블로 8월 가격이 FOB Korea 톤당 평균 47달러 상승했으며, AN

은 원료인 Propylene이 8월 FOB Korea 톤당 22.5달러 상승해 AN 생산기업의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있다. SM

과 AN 생산기업들은 9월 가격인상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.

ABS 생산기업에 따르면, 현재 ABS 가격은 톤당 110만-115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적정가격은 135만원으

로 20만원 낮게 형성돼 생산기업들의 원재료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“거시적인 안목에서 현재 국내 ABS 시장의 어려움은 과잉공급으로 무너진 내수가

격 체계를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다”고 강조했다.

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수요기업의 해외 플랜트 이전 등은 결국 국내 ABS 생산기업들이 내수시장 땅

따먹기 싸움만으로는 생존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세계적인 고 그레이드 제품 개발로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것이 

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.

또 국내 수지시장은 과거 일본에서 있었던 화학기업의 일련의 M&A와 비슷한 상황이지만, 국내기업 풍토가 

일본과 상이해 같은 흐름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전했다.

ABS의 원료는 SM 62%, Butadiene 15%, AN 22% 등으로 구성되는데 SM과 AN 등 원료가격 8월 상승분

은 9월 가격에 반 될 것으로 보인다.

그러나 자동차용 ABS는 주 수요기업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,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최근 원가

절감 차원에서 구매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ABS를 생산하는 LG화학, 제일모직, 한국BASF, 금호석유화학

의 향후 시장가격 인상 움직임이 주목된다.

ABS는 수익률이 높아 1980-90년대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으나 제일모직과 한국BASF의 추가 참여 

후 ABS는 과잉공급 시장으로 바뀌어 내수가격이 하락했으며, 2002년과 2003년 전반기에 걸친 세계적 신증설 

설비의 가동으로 내수시장에 더 큰 악 향을 끼쳤다. <김동민 조사연구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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